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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study aimed at identifying distributions of career stress and determining whether conflict at school 
or with family and health-risk behaviors could be associated with career stress. 

Methods: The subjects were 7,155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Data were stratified random samples from Seoul 
student health examinations in 2010. Chi-square, trend test and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were conducted. 

Results: Fifty six percent of subjects had career stress. Career stress, after adjusting for confound variables was 
associated with a significantly increased odds ratio (OR) fo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cluding females 
(OR=1.34), 12th graders (OR=1.56), 11th graders (OR=1.50), south area (OR=1.47), and northeast area (OR= 
1.40), for conflict at school or with family including violent threats made by family members or schoolmates
(OR=2.00), thoughts of running away from home (OR=1.45), and needing of counseling for agony (OR=5.45), 
and for health-risk behaviors including sleep ≤ 6 hours/day (OR=1.23), nonuse of seat belts or protective 
euipment (OR=1.50), and frequently viewing pornography or chatting on adult Web sites (OR=1.23). 

Conclusion: Stress-coping skill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will be needed to enhance students' positive and to 
help them cope with psychosocial conflicts at school and with their families, and with health-risk behaviors, 
including sleep deprivation and nonuse of safety measures, including seat belts and pro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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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트레스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압박이 대처 능력을 초과할 때 생긴다(Lazarus & 

Folkman, 1984). 또한 스트레스는 개인 내에 언제나 존재

하고 있어(Selye, 1956; Szabo, 1998), 그 누구라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

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들이 빈번히 사용하는 통

상어가 되었다.

스트레스는 잘못 관리되어질 때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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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개인에게 위협이나 해로움으로 인

식된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교감신경과 시상하부-뇌하수

체-부신체계가 활성화되어 코티졸 분비와 함께 혈압과 심

박수가 상승되고, 소화기계, 근골격계 및 면역체계의 손상 

등의 신체적 건강문제뿐만 아니라(Stellin & Meneghini, 

1997), 불안과 심리적 갈등, 혼란을 야기하는 정서 및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Selye, 1975; Sharrer & Ryan- 

Wenger, 1995). 또한 스트레스는 생활 적응 및 문제 해결능

력과도 유의한 관련이 있음이 발표되었다(de Goede et al., 

1999; Huang et al., 2006; Lee et al., 2007).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일

상생활 속의 보편적 스트레스기 주로 측정되고 있다. 이처

럼 스트레스의 유발요인 혹은 주제별로 분류한 연구가 빈

번하지 못한 이유는 결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또 스트레스라는 결과에 이르

게 하는 경로 또한 다양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명확히 규

명하기 어렵고, 만성화 되어 생활과 혼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성인과는 달리 비교적 명확

하게 그 주제별로 논의 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고 이에 알맞은 학습능력을 

준비해야 하는 역할과업이 과중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진

로 관련 스트레스가 어느 연령대보다 높을 수 있고, 어떤 주

제의 스트레스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고민 스트레스

는 학업이 중시되는 성장기 청소년에서 피할 수 없는 일시

적 문제이고, 스트레스의 관리나 극복 또한 개인이 감당해 

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더욱이 높은 교육

열이라는 우리나라의 특별한 문화와 맞물려 진로고민 스트

레스는 주목해야 할 주요 건강문제로 대두되지 못하였다. 

또한 건강정책 개발 단계의 기초이자 필수라 할 수 있는 진

로고민 스트레스의 규모와 관련요인, 그리고 건강위해성 

등을 파악한 연구는 드물 뿐 아니라, 부분적이거나 지엽적

인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구의 대표 자료인 서

울시 표본학교 고등학생 건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건강위험행동, 그리고 가정 및 학

교의 갈등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

는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관리 방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서울시 고등학생 중 진로고민 스트레스 규모를 파악하

고,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가정 및 학교에서의 갈

등, 그리고 건강위험행동의 관련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

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 규모를 인구사

회학적 특성별로 파악한다.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학교 및 가정의 갈등, 그리고 건

강위험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여러 가능한 혼란변수를 통제 후 인구사회학적 특성, 

학교 및 가정의 갈등, 건강위험행동에 대한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교차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진로고민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진로고민 스트레스란 장래 진로 고민과 관

련하여 고등학생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로, 연구

도구 중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라는 문항

에서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2) 가정 및 학교에서의 갈등 

본 연구에서 가정 및 학교에서의 갈등이란 가정이나 학

교에서의 부적응이나 부적절한 문제해결 등으로 중재가 필

요한 갈등을 의미하며, 연구도구 중 친구로부터 따돌림, 가

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가족에 대한 걱정, 가출생각, 상담

요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3) 건강위험행동

본 연구에서 건강위험행동은 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위

해 개선이 요구되는 생활습관을 의미하며, 연구도구 중 인

스턴트 음식 섭취, 운동, 수면, 안전장비사용, 인터넷 성인

물 이용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가정 및 학교의 갈등, 

그리고 건강위험행동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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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2010년 서울특별시 표본학교 학생건강검

사를 받은 고등학생 전수 7,284명 중 연구의 목표변수인 

‘진로고민 스트레스’를 묻는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129

명을 제외한 7,155명(조사 대상자의 98.2%)이다. 연구대상

자의 모집단은 서울특별시 전체고등학교(225개의 일반고

와 78개의 전문고 및 자율고)학생이었고, 모집단을 대표하

기 위한 표본학교 학생은 서울시 동부교육청 외 10개의 교

육구청별로 집락 할당되어 무작위 추출된 일반고 30개, 전

문 및 자율고 7개교의 1, 2, 3학년 학생 중 무작위로 추출된 

각각의 2개 표본학급 학생 전수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대

상자는 서울특별시 고등학생의 건강수준을 알기위한 대표

샘플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도구 및 연구내용

연구도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된 표준화된 문진표

이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응답은 비밀

보장 됨을 문진표에 고지하였고, 조사 항목 중 통계처리 항목

은 조사표에 음영을 주어 표시한 후 비실명으로 통계처리 됨

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리었다. 그 중 본 연구에 사용한 문진

표 내용은 비실명 통계처리 항목으로 일반적 특성(성별, 학

교 종류, 학년, 지역), 진로고민 스트레스, 갈등요인(친구로

부터 따돌림,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폭력, 가족에 대한 걱정, 

가출생각, 상담요구), 건강위험행동(인스턴트 음식 섭취, 운

동, 수면, 안전장비사용, 인터넷 성인물 이용)이었다. 

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행해진 학생건강

검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자에 문진표를 작성하였으며, 

문진표를 배부한 담당교사에 의해 작성된 문진표 응답의 

비밀보장이 설명되었다. 또 각 학교는 비실명 통계항목만

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

cation Information System)에 책임 입력하였다. 

5. 자료분석

성별, 학년별, 학교유형별, 지역별로 진로고민 스트레스 

분포를 파악하고,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학교 및 가정생활

의 갈등, 그리고 건강위험행동과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기술통계, Chi-square와 Cochran-Armitage trend test를 하

였다. 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모두 가능한 혼란

변수를 통제 후 각 독립변수에 대한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교차비를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 9.12 (SAS Inc., 

Cary. NC, USA)를 이용한 것으로 각 변수의 결측치는 제외 

후 분석되었으며, 유의수준 .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보았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진로고민 스트레스 지각 

분포

표 1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각 특성

별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분포를 보았다. 연구대상자중 남

학생은 3,871명(54.1%), 여학생 3,284명(45.9%)이었고, 고

등학교 1학년 33.9%, 2학년 31.8%, 3학년 34.3%이었다. 남

자고등학교 29.6%, 남녀공학 39.2%, 여자고등학교 31.3%

이었고, 인문고 80.0%, 자율고 3.1%, 전문고는 17.0%이었

다. 또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볼 때 서부 지역 24.6%, 중부 

지역 21.6%, 동북부 지역 26.3%, 강남 지역 27.6%이었다

진로고민 스트레스는 전체 7,155명중 56.0%가 지각하고 

있었고, 남학생의 51.1%, 여학생의 61.7%로 여학생에서 더 

높았다(p<.001). 이와 더불어 남자고등학교 52.3%와 여

자고등학교 63.4%로 약 11% 차이가 있었다(p<.001). 또

한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높아져 고등학

교 1학년 48.5%, 2학년 58.7%, 3학년 60.8%이었다(p< 

.001, p for trend<.001). 학교위치에 따라 서울 서부 지역

은 50.4%, 강남 지역은 60.5%로 약 10%의 차이가 있었다

(p<.001). 그러나 일반고와 자율고, 전문고간의 진로고민 

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다<Table 1>.

2. 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 분포 및 진로고민 스트레스 유.

무별 건강 관련 특성분포 

Table 2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건강 관련 특성을 알기 위

한 변수로 크게 가정 및 학교에서의 갈등요인, 그리고 건강

위험행동 요인으로 구분하여 대상자 분포를 제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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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Career Stress Perception Rate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Subjects

Having a lot of career stress

x2 pYes No

n (%) n (%) n (%)

Total 7,155 (100.0) 4,004 (56.0) 3,151 (44.0)

Gender Male

Female

3,871

3,284

(54.1)

(45.9)

1,978

2,026

(51.1)

(61.7)

1,893

1,258

(48.9)

(38.3)

80.93 ＜.001

School for 

male or female 

Male only

Both 

Female only

2,114

2,804

2,237

(29.6)

(39.2)

(31.3)

1,105

1,480

1,419

(52.3)

(52.8)

(63.4)

1,009

1,324

818

(47.7)

(47.2)

(36.6)

73.86 ＜.001

Grade 10th grade

11th grade

12th grade

2,424

2,275

2,466

(33.9)

(31.8)

(34.3)

1,175

1,335

1,494

(48.5)

(58.7)

(60.8)

1,249

940

962

(51.5)

(41.3)

(39.2)

85.60 ＜.001*

Type of high school General

Self-regulation

Vocational 

5,722

218

1,215

(80.0)

(3.1)

(17.0)

3,192

116

696

(55.8)

(53.2)

(57.3)

2,530

102

519

(44.2)

(46.8)

(42.7)

 1.60 .448

School location 

in Seoul

West area†

Central area‡

Northeast area§

South area∥ 

1,761

1,543

1,879

1,972

(24.6)

(21.6)

(26.3)

(27.6)

887

811

1,114

1,192

(50.4)

(52.6)

(59.3)

(60.5)

874

732

765

780

(49.6)

(47.4)

(40.7)

(39.6)

54.11 ＜.001

*p for trend (Pr＞|Z|)＜.001; 
†

Dongjak-gu, Geumcheon-gu, Gangseo-gu, Guro-gu, Yeongdeungpo-gu, and Gwanak-gu; 
‡

Jongno-gu, 
Eunpyeong-gu, Dongdaemun-gu, and Yongsan-gu; 

§
Gangdong-gu, Seongbuk-gu, Dobong-gu, Gangbuk-gu, Nowon-gu, Gwangjin-gu, and 

Jungnang-gu; ∥Seocho-gu, Gangnam-gu, and Songpa-gu.

또 각각 요인의 분포가 진로고민 스트레스 유무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전체대상자중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학생은 2.6%,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위협을 받는 학생은 1.2%, 가정문제

에 고민이 있는 학생은 22.9%, 가출생각을 해본 학생은 

11.0%, 상담을 요구하는 학생은 17.1%이었다. 또 가정 학

교의 갈등요인에 속한 변수들을 진로고민 스트레스 유.무

별로 그 분포를 보면, 가정 및 학교에서 폭력위협의 경험은 

진로고민 스트레스대상자에서 높았고(1.8% vs 0.6%, p< 

.001), 가정문제에 대한 걱정도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

에서 높았다(29.0% vs 15.1%, p<.001). 또 지난 1년간 가

출에 대해 심각히 생각한 경험도 진로고민 스트레스 지각 

대상자에서 높았고(14.0% vs 7.1%, p<.001), 고민이나 괴

로운 일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도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

상자에서 높았다(26.4% vs 5.1%, p<.001). 

대상자의 건강위험행동 특성을 보았다. 인스턴트 음식

(라면, 음료수, 햄버거, 피자 등의 패스트푸드)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학생은 40.0%,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

의 운동을 1주일간 한 번도 안하는 학생은 43.1%, 안전벨트

나 안전장비를 미착용하는 학생은 92.1%,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을 자주하는 학생은 7.4%이었다. 이

러한 건강행동 특성을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로 구분하여 파악할 때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1주일간 한 번도 안한 경우가 진로고민 스트

레스 지각대상자에서 높았고(44.8% vs 41.0%, p<.001). 

또 하루 6시간 이내 수면도 진로고민 스트레스 지각대상자

에서 높았다(47.9% vs 40.6%, p<.001). 안전벨트나 헬멧 

등의 보호구의 미착용도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에서 높

았고(93.3% vs 90.5%, p<.001), 인터넷 음란물 및 성인사

이트 채팅도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에서 높았다(8.0% 

vs 6.6%, p=.032).

3. 연구대상자 특성별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교차비

진로고민 스트레스에 대한 각 혼란변수의 영향력을 통제

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를 다중로지스틱회귀모형에 투입 

후 교차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진로고민 스트레스는 남

학생에 비해 여학생일 때 1.34배(CI 1.13~1.57)로 더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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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reer Stress Perception Rate by Health-related Variables

Variables Categories
Subjects

Having a lot of career stress

x2 pYes No

n (%) n (%) n (%)

Total All subjects 7,155 (100.0) 4,004 (100.0) 3,151 (100.0)

Conflict at 
school or family 

Bullying from friends 
Violent threat from family or school
Worry about family problem
Thought of running away from home 

during past 1 year 
Need of counselling for problem or 

agony

187
89

1,635
787

1,220

(2.6)
(1.2)
(22.9)
(11.0)

(17.1)

105
70

1,159
562

1,058

(2.6)
(1.8)
(29.0)
(14.0)

(26.4)

82
19

476
225

162

(2.6)
(0.6)
(15.1)
(7.1)

(5.1)

  0.00
 18.81
192.06
 85.64

565.12

.961
＜.001
＜.001
＜.001

 
＜.001

Health-risk 
behaviors

Instant food1) intake 3 times or more 
per week

Few sweaty physical exercise2)

6 hours or less sleep per day
No use seat belt or protection 

equipment
Seeing pornography or chatting on 

an adults-only Internet frequently 

2.857

3,080
3,195
6,585

528

(40.0)

(43.1)
(44.7)
(92.1)

(7.4)

1,641

1,791
1,917
3,735

319

(41.0)

(44.8)
(47.9)
(93.3)

(8.0)

1,216

1,289
1,278
2,850

319

(38.6)

(41.0)
(40.6)
(90.5)

(6.6)

  4.24

 10.19
 38.29
 18.21

  4.56

.039

.001
＜.001 
＜.001

.032

1)Instant food means fast food including ramen, pizza, hamburger, or soft drink; 2)Physical activity for over 30 minutes that makes students breath hard 
or sweat.

다. 또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 1.50배(CI 1.32~1.70), 

3학년은 1.56배(CI 1.38~1.77)이며, 서부 지역의 고등학교

보다 동북부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진로고민 스트레스는 

1.40배(CI 1.22~1.61), 강남 지역에서는 1.47배(CI 1.28~ 

1.69)이었다.

학교 및 가정의 갈등요인별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교차비

를 보면, 가정 및 학교에서 폭력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을 때 

2.0배(CI 1.14~3.51), 가정문제에 대한 걱정 시 1.75배(CI 

1.53~2.00), 지난 1년간 가출생각을 했을 때 1.45배(CI 

1.21~1.74), 고민이나 괴로운 일로 상담을 받고 싶을 때 

5.45배(CI 4.65~6.51)이었다.

건강위험행동별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교차비를 보면, 6

시간 이내 수면 시 1.23배(CI 1.11~1.36), 안전벨트나 안전

장비의 미사용 시 1.50배(CI 1.24~1.81), 음란물을 보거나 

성인사이트 채팅을 자주할 때 1.2배(CI 1.01~1.51)이었다

<Table 3>. 

고 찰

진로에 대한 고민은 전 생애에 걸쳐 하게 되나 특히 고등

학생 시기는 대학진학이나 직업세계의 출발을 앞두고 있어 

가장 부담이 큰 시기일 수 있다. 특히 스트레스가 정신건강

이나 신체건강, 그리고 적응 및 문제대처와 유의한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Huang et al., 20006; Leeet al., 2007)를 고

려해 볼 때 고등학생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규모나 진로고

민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생의 개인적 특성 및 관련요인

의 탐색은 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56.0%의 학생이 진로고민으로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였다. 또 혼란변수들을 통제 후에도 진로고민 스

트레스 교차비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1.34배 많았다. 성

별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선행연구에서 보면 초등학교 남

학생보다 여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고(Fouladi et al., 2006; Lee et al., 2007), 미국 매사츄세츠

의 9학년과 12학년 학생에서도 스트레스는 남학생 보다 여

학생이 3배 더 많았다(Brooks et al., 2002). 이는 여학생들

이 남학생에 비해 사춘기 시작시기와 신체적 변화가 빨라 

심리적 혼돈이 더 많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

다(Lee et al., 2007). 한편 대학생에서도 여자라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진로장벽과 진

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 Yu, 

2009). 

진로고민 스트레스 현황을 학년별로 볼 때, 혼란변수를 

통제 후 고등학교 1학년에 비해 2학년은 1.50배, 3학년 

1.56배가 많아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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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dds Ratios of Independent Variables on Career Stress in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In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1)

Classification Criteria (Reference) OR (95% CI)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Female (Male) 1.34 (1.13-1.57) 

11th grade

12th grade

(10th grade) 1.50 

1.56 

(1.32-1.70) 

(1.38-1.77) 

School for both male and female 

School for female only 

(Male only) 0.91 

1.20 

(0.79-1.05) 

(0.97-1.47) 

School for central area in Seoul 

School for northeast area in Seoul 

School for south area in Seoul 

(West area) 1.08 

1.40 

1.47 

(0.93-1.26) 

(1.22-1.61) 

(1.28-1.69) 

Conflict at 

school or family 

Bullying from friends 

Experience of violent threat from family or school 

Having worry about family problem 

Having thought of running away from home during past 1 year 

Need of counselling for problem or agony

(No) 0.71

2.00 

1.75 

1.45 

5.45 

(0.51-1.00) 

(1.14-3.51)

(1.53-2.00) 

(1.21-1.74) 

(4.56-6.51) 

Health-risk 

behaviors 

Instant food intake 3 times or more per week (≤3 times/week) 1.09 (0.98-1.21)

Few sweaty physical exercise per week (≥1 day/week) 1.10 (0.95-1.18) 

6 hours or less sleep per day (＜6 hours) 1.23 (1.11-1.36) 

No use of seat belt or protection equipment (Use) 1.50 (1.24-1.81)

Seeing pornography or chatting on an adults-only Internet 

frequently 

(No) 1.23 (1.01-1.51) 

1)
Yes (n=3,988) vs no (n=3,137) as having a lot of career stress.

다는 선행연구결과(Sharrer & Ryan-Wenger, 1995)와 일치

되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이,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추후 진로고민 스트레스수준을 초, 중, 고 연령

대별로 비교 측정하는 연구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도

시와 농어촌의 비교이거나, 중소도시와 농촌비교에 국한된 

연구(Lee et al., 2007) 로 도시 지역 내 경제수준의 차를 고

려한 지역비교는 매우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서부, 중부, 

동북부, 강남 지역으로 나누어 진로고민 스트레스 규모를 

보았는데 그 결과 서부 지역에 비해 동북부 지역 학생은 

1.40배, 강남 지역 학생은 1.47배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낮

은 교육의 부모를 가진 청소년에서 스트레스 인지가 더 높

고, 가정생활수준 ‘하’인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은 것(Finkelstein et al., 2007)과는 다소 다른 결과

이다. 즉 통념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생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북부 지

역과 강남 지역에서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높았는데, 이는 

대학입시위주교육, 일등주의, 부모의 압력, 공부에 대한 압

박감 등의 교육문화가 반영된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그러

므로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전략

에서 지역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 인간관계는 청소년 정신건강에 유의한 장기효과를 가지

고 있고(de Goede et al., 1999), 학업부담, 가족간의 갈등, 

부모와의 관계나 처벌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다

(Peterson & Spiga, 1982; Shin & Hwang, 2006; Tanaka et 

al., 2000). 본 연구에서도 각 독립변수에 대한 진로고민 스

트레스 교차비는 가정 및 학교에서 폭력위협이 있는 학생

에서 2.00배 많이 경험했고, 가정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학생에서 1.75배, 가출을 생각한 적 있는 학생에서 1.45배

이었다. 또한 고민이나 괴로운 일에 관한 상담요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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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서 5.45배나 더 많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진로

고민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갈등요인을 중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상담을 통한 진로

고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부모는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고,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문제를 상담하여 스트레

스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건강위험행동과 진로고민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았다. 

Sagatune 등(2007)의 연구에서 15~16세 소년을 3년간 추적

관찰 한 결과 운동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게 하는 요인이

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에

서 운동비실천율은 44.8%인 반면,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많

지 않은 학생들에서 운동비실천율은 41.0%로 낮았다(p< 

.001) 그러나 모든 혼란변수가 통제된 결과에서는 통계학

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헬멧 등의 보호구 및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에서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1.50배로 많았으나, 안전과 진로고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부족하여 직접비교가 가능하지 않았

다. 또 6시간 이내의 수면학생에게서 진로고민 스트레스는 

1.23배로 높음으로서 선행연구에서 적절한 수면은 좋은 건

강상태와 관련되어 있다(Chen et al., 2006)는 것과도 포괄

적으로는 맥락이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Mikolajczyk 

등(2009)은 여학생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더 빈번하게 단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소비하고 반면 과일, 채소는 적게 먹

음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은 대상자에게 건강한 음식 섭취가 

강조되어야 함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라면, 음료수, 

패스트푸드 등의 인스턴트 음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고등학생에 비해 진로고민 스트레

스가 1.09배이었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진로고민 스트레스가 많은 고등학

생은 학교 및 가정에서의 갈등요인이 많았다. 또 건강하지 

못한 일상 행동으로 대처되거나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그러므로 서울시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가 스트레

스를 지각하고 반응하여 대처하는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

다.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

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 스트레스 수

준을 조절하는 자아탄력성의 강화(Rutter, 1985)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둘째, 다양한 전략에 의해 스트레스 요인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와 가정의 갈등요인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셋째, 학교보건체계안에서 상담활동

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 학교의사나 사회복지사 및 

임상심리사 등의 지지활동이 학교안과 밖에서 가능하도록 

학교보건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위

험행동 개선을 목표로 하는 학교보건활동에서 진로고민 스

트레스의 우선적인 중재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서울시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

으므로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고등학생 전체로 일반화하지 

못하며, 서술적 단면 조사연구이므로 진로고민 스트레스와 

다양한 독립변수간의 선 ․ 후 관계를 명료하게 설명할 수 없

다는 것이다. 또 이미 조사되어진 2차 자료를 이용한 연구

로 스트레스와 대상자의 신체적 건강과의 관계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고등학생의 인구는 우리나라 전

체 고등학생의 약 20%에 해당할 뿐 아니라, 현재로부터 가

장 최근인 2010년도의 서울시 대표 샘플로 서울시 고등학

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규모와 관련요인을 파악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의 관련

요인으로 많이 고려되지 않은 가정과 학교에서 갈등요인, 

또 건강위험행동과의 관계를 비교적 구체화함으로서 스트

레스 변인을 확장하여 탐색 하였고, 진로고민 스트레스 중

재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규모와 건강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결과 여학생과 고

학년, 그리고 동북부 지역 및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생의 진

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가 많았다. 또 가족이나 학교로부

터 폭력의 위협, 가정문제에 대한 걱정이 있을 때, 그리고 

안전기구의 미사용, 음란물을 이용 등의 건강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을 때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가 많았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가정과 학교의 갈등요인을 감소시키

기 위한 전략적 방안이 필요하고, 건강위험행동 개선을 위

한 학교보건활동에서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감소 또한 고려

되어한다. 또 진로고민 스트레스의 긍정적 지각과 대처능

력 향상은 변화가 가능하지 않은 변인을 가진 학생 즉 여학

생, 고학년, 동북부 및 강남 지역 학생에게 우선 시도될 필

요가 있다. 또 진로고민 스트레스 대상자의 상담요구가 많

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상담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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